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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사랑의 노래 
(The Song of Love   c. 1914)

지오르지오 데 키리코
(Giorgio de Chirico 1888 - 1978)

(캔버스에 유채 73 cm x 59.1 cm  
뉴욕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)

그리스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 정착한‘형이상학 파’ 

화가 데 키리코는 피렌체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는데, 

그곳에서 중세시대 대성당 앞의 광장이나 한적한 골목

길 등에 서서 한낮의 뙤약볕이나 오후의 석양 속에 불

현듯 찾아오는 현현을 경험하곤 했다고 한다. 

‘수수께끼’에 가까운 그런 경험은 당시 데 키리코가 

심취했던 철학자 니체의 저서와도 많은 연관이 있었다. 

그에 따라‘형이상학 파’는 그림 속에서 인간 존재의 

고뇌와 의문을 다룬다는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출

발했다. 

‘사랑의 노래’는 사실적으로 그려진 사물들이 이해가 

되지 않는 조합과 구성으로 화면에 나열되어 있는 특

징을 지닌‘수수께끼’시리즈의 하나이다. 그림 속에는 

데 키리코의 작품 속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중세풍의 

건축물이 그려져 있다. 건물 앞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

대한 벽 위에 그리스 조각 두상과 고무 장갑이 걸려  있

고, 화면의 하단에는 초록색 공이, 그리고 뒷배경의 파

란 하늘 밑에는 하얀 김을 내뿜으며 증기 기관차가 지

나가고 있다.

데 키리코 그림에 등장하는 사물 하나하나에는 나름

대로 상징과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. 왜 그것들이 함께 

등장하는지, 왜 그런 방식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생각

해 보는 것이 데 키리코 그림의 감상 방법일 것이다. 

그리스 조각 두상은 고대 인간의 잔재로 이미 지나

간 시간과 공간 속의 인류의 기억을 전해주고, 늘어져 

걸려 있는 고무장갑은 인간 존재를 상기시키되 공허하

고 무기력한 그 존재의 딜레마를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

해석한다. 변함없는 파란 하늘 아래 기관차가 지나가 

듯 시간은 흐르고, 초록색 투명한 공은 불가해한 존재

의 질문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모종의 장치가 아닐까.

아주 메마르고 사실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데 키리

코의 그림은 낭만적이거나 감성적이지 않다. 하지만 관

객에게 철학적인 시선과 상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

은 불편해하고 긴장하며 그림을 보게 된다. 데 키리코

가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

그런 사고와 시각일 것이다.

《김동백》  


